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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는 39개 공공기관의 「‘19∼’23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9월 3일(화) 국회에 제출한다.

<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개요 >

▪ 법적 근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 수립 대상 : 자산 2조원 이상 또는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거나 
자본잠식인 공기업·준정부기관 (‘18년, 39개)

 ▪ 주요 내용 : 기관별 경영목표, 주요 사업계획, 5개년 재무전망 등

   ※ 국가재정법 §9의2(재정관련 자료의 제출)에 따라 회계연도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

□「‘19~’23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는 재무건전성을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하는 한편,

ㅇ 기관별로 일자리 창출, 성장동력 확충, 안전 강화에 반드시

필요한 중장기 투자 소요를 반영하도록 하였다.

□ 향후 5년간 공공기관의 자산과 부채규모가 증가하고, 부채

비율은 ‘23년까지 168%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① 자산과 부채규모는 투자 확대 등으로 향후 5년간(‘19~’23년)

각각 143.0조원, 87.4조원 증가하여, ‘23년에는 935.0조원,

586.3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19∼‘23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9. 9. 2.(월) 10:30 배포일시 2019. 9. 2.(월) 09:30

담당과장
공공정책국 재무경영과장

정유리 (044-215-5630)
담당자

송윤주 사무관 (044-215-5631)

teruwith@korea.kr



- 2 -

② 부채비율은 ‘19년 170%로 전년대비 3%p 상승하나, ’23년

까지 168% 수준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전망이다.

- ‘19년 이후 부채비율 증가는 회계기준 변경, 건보공단・
한전 등 일부 기관의 실적에 주로 기인한다.(☞참고)

’19∼’23년 자산・부채・자본 전망 

구 분 ‘18년(실적)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 자산 (조원) 766.2 792.0 818.7 860.7 901.8 935.0

· 부채 (조원) 479.0 498.9* 511.5 538.9 565.9 586.3

· 자본 (조원) 287.2 293.1 307.1 321.8 335.9 348.7

· 부채비율 167% 170%* 167% 167% 168% 168%

   * ‘19년 K-IFRS 리스기준서 변경으로 비용으로 처리하던 운용리스를 부채에 반영(+4.9조원)

→ 이를 제외시 ’19년 부채규모는 494.0조원, 부채비율은 168.6% 수준

③ 이자가 수반되는 금융부채의 총자산 대비 비율은 향후 5년간

약 48%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19∼’23년 금융부채 전망 

구 분 ‘18년(실적)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 금융부채 (조원) 366.3 380.5 388.7 412.2 436.4 452.3
· 총자산대비 비율 48% 48% 47% 48% 48% 48%

④ 한편, 당기순이익의 경우 ‘19년 △1.6조원으로 전년대비 

△2.3조원 감소하나, ’20~‘23년간 연 4.8조∼6.4조원 수준

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년 이후 당기순이익 개선은 한전 및 건보공단 실적이 

점차 회복되는 것에 주로 기인한다.

’19∼’23년 당기순이익 및 이자보상배율 전망

구 분 ‘18년(실적)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 당기순이익 (조원) 0.7 △1.6 4.8 6.4 4.9 6.3
· 이자보상배율 1.2 0.8 1.7 1.9 1.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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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향후에도 공공기관에 대한 재무건전성 관리 노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ㅇ 공공기관별 투자 집행, 부채 관리 등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이행 실적은 매년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 현재 경영평가 지표에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목표 부채비율(계량) 달성 여부, 
투자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노력(비계량) 등 포함

ㅇ 재무적 지속가능성이 우려되는 기관(예: 자본잠식 등)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와 함께 면밀히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ㅇ 아울러, 내실있는 출자・출연 협의, 예비타당성 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책임성 확보와

적기 투자를 차질없이 뒷받침해나갈 계획이다.

※ 별첨 : ’19∼’23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주요내용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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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참 고  ‘19년 부채규모 및 비율이 전년대비 증가하는 사유

□ ‘19년 부채규모 증가 및 비율 악화는 ①회계기준 변경,
②한전그룹사・③건보공단의 실적에 주로 기인

    * 부채규모: (‘18년 실적) 479.0조원 → (’19년 전망) 498.9조원, +19.9조원

부채비율: (‘18년 실적) 167% → (’19년 전망) 170%, +3%p

① (회계기준 변경) ‘19년 K-IFRS 리스 기준서*가 변경되면서,

비용으로 처리하던 운용리스를 부채에 반영

⇒ 부채규모는 4.9조원, 부채비율은 1.7%p 증가 효과

    * (기존, K-IFRS 제 1017호) 운용리스는 비용 처리하고, 자산・부채에 미반영 

→ (변경, K-IFRS 제 1116호) 운용리스를 모두 자산・부채에 추가 반영

② (한전그룹사) ‘19년 연료비・환율 상승, 설비 확충 등으로 부채

규모가 전년대비 12.3조원 증가(회계기준 변경 4.5조원* 포함)

    * 회계기준 변경으로 인한 부채증가 4.9조원 중 한전그룹사 4.5조원 

‘17년 ‘18년(A) ‘19년(전망,B) 증감(B-A)

부채규모(조원) 108.8 114.2 126.5 12.3

부채비율(%) 149.1 160.6 181.5 20.9%p

당기순이익(조원) 1.4 △1.2 △1.2 △0.0

③ (건보공단) 고령화 및 건보 보장성 확대*에 따른 보험급여비 증가

영향으로 부채는 전년대비 1.8조원 증가하고, 자본은 △5.0조원 감소

    *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17.8월), 건보 종합계획(’19.5월)에 따라 ‘23년까지 41.6조원 급여확대 예정

→ ’19년은 흉・복부 등 MRI, 상급병실(1-3인실) 건강보험 적용 등 추진

   ** 건보공단은 중장기 재무전망 관련하여 9.2일(월) 설명회 개최 예정

‘17년 ‘18년(A) ‘19년(전망,B) 증감(B-A)

부채규모(조원) 7.9 11.3 13.1 1.8

자본규모(조원) 26.7 22.7 17.7 △5.0

당기순이익(조원) 0.4 △3.9 △5.0 △1.1



< 별 첨 >

2019~20232019~20232019~20232019~20232019~20232019~20232019~20232019~20232019~20232019~20232019~20232019~20232019~20232019~20232019~20232019~20232019~20232019~2023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공공기관 공공기관 공공기관 공공기관 공공기관 공공기관 공공기관 공공기관 공공기관 공공기관 공공기관 공공기관 공공기관 공공기관 공공기관 공공기관 공공기관 공공기관 2019~2023년 공공기관 

중장기 중장기 중장기 중장기 중장기 중장기 중장기 중장기 중장기 중장기 중장기 중장기 중장기 중장기 중장기 중장기 중장기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재무관리계획 재무관리계획 재무관리계획 재무관리계획 재무관리계획 재무관리계획 재무관리계획 재무관리계획 재무관리계획 재무관리계획 재무관리계획 재무관리계획 재무관리계획 재무관리계획 재무관리계획 재무관리계획 재무관리계획 주요 주요 주요 주요 주요 주요 주요 주요 주요 주요 주요 주요 주요 주요 주요 주요 주요 주요 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주요 내용

기  획  재  정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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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개요

□ (추진배경) 공운법 §39의2 및 국가재정법 §9의2에 따라 주요 

공공기관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 국회 제출(‘12년~)

 [공운법 제3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 자산 2조원 이상이거나 

자본잠식 또는 손실보전규정이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은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

 [국가재정법 제9조의2(재정관련 자료의 제출)] 기획재정부장관은 공운법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국회에 제출

□ (대상 기관) 총 39개 기관(전년과 동일)

    * 대상기관: (‘12∼‘13) 41개 → (‘14) 40개 → (‘15∼‘16) 39개 → (’17) 38개 → (’18) 39개

요 건 개 수 공공 기관

자산 2조원 
이상

총 37개
(전년 同)

• 공기업 : 22개

  LH, 한전, 도로, 한수원, 가스, 수자원, 철도, 석유, 
인천공항, 발전5사, 주택보증, 지역난방, 부산항만, 
한국공항, 강원랜드, 광물, 인천항만, 마사회

• 준정부기관 : 15개

  건보, 예보, 사학연금, 철도시설, 공무원, 중진공, 
주금공, 장학, 농어촌, 신보, 국민체육, 무보, 캠코, 
기보, 산단공

정부
손실보전

총 2개

(전년 同)
•석탄공사(공기업), 코트라(준정부기관)

   * 밑줄친 기관은 자본 잠식

□ (주요내용) 기관별로 향후 5년간 경영 목표, 투자 방향, 연도별

자산・부채 등 재무전망 제시 

ㅇ 전년 계획(‘18~’22년) 대비 변동 사항, 중장기 재무관리 방안 등

평가·분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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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대상기관 재무 현황

□ (부채)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규모 ·비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가운데, 중장기 재무관리 대상 기관(39개) 부채도 안정적인 모습

ㅇ 부채규모는 ‘14년 이후 5년만에 증가로 전환하였으나,

부채비율은 6년 연속 감소

□ (당기순이익) ’13년 이후 6년 연속 흑자가 지속되는 모습이나,

‘18년 흑자폭은 전년대비 감소

공공기관 재무현황 추이

(단위: 조원, %, %p)

’14년 ’15년 ’16년 ’17년
(A)

’18년
(B)

증 감
(B-A)

□ 전체 공공기관(336개)

 부채규모 519.1 504.7 500.5 496.1 504.2 8.1

 부채비율 201 183 167 158 155 △3%p

 당기순이익 11.4 12.5 15.4 7.2 0.7 △6.5

□ 중장기 재무 관리대상(39개)

 부채규모 497.1 480.4 476.1 472.3 479.0 6.7

 부채비율 214 193 178 168 167 △1%p

 당기순이익 11.1 12.2 14.8 6.9 0.7 △6.2

   * 전체기관(336개) : 알리오 공시대상 339개 중 은행3사(산은·수은·기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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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19~’23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주요내용

1 ‘19~‘23년 중장기 재무관리 방향

 (총괄) 그간 경영효율화, 비핵심자산 매각 등 부채감축 노력을

통해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제고

ㅇ 이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재무적 지속가능성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관리

 (재무건전성 관리) 지난해에 이어 기관별 재무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관리체계’를 지속 추진

ㅇ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기관은 책임경영에 기반한 자율적 재무

관리를 추진하되,

- 기관별 재무리스크 요인 분석, 관리방안 마련 등을 통해 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지속 모니터링

ㅇ 자본잠식 등 재무위험도가 높은 기관은 경영효율화, 사업 조정

등 자구노력을 계속하여 선제적으로 재무 리스크를 관리

 (중점투자) 일자리 창출, 성장동력 확충, 안전 강화 등 반드시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적정 투자계획을 수립

ㅇ 공공주택, 인프라 확충, 신재생 에너지 등 정책 소요를 반영하고,

노후시설 개량 등에 중점 투자

ㅇ 다만, 투자 확대가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하여 투자

이행에 따른 재무리스크 관리 노력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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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23년 중장기 재무 전망

【 전망의 기본 전제 】

◇ 경제성장률, 환율 등 거시지표는 ‘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19~‘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등과 일치

     * 개별기관에 적용되는 기관별 전문 지표는 자체 전망치 활용 가능

◇ 에너지(가스·전기 등) 매출액 전망은 장기수급계획 등을 활용

◇ 분야별 정부 상위계획, 국정과제 등을 반영, 정책 일관성 확보

(1) 자산 전망

□ 국가 인프라 확충 등으로 ‘19∼’23년간 39개 중장기 재무관리

대상 공공기관의 자산은 지속 증가(+143.0조원)

ㅇ (SOC) LH, 도로공사를 중심으로 기반시설 등 자산 83.1조원 증가

ㅇ (에너지) 한전 그룹사를 중심으로 송배전설비・발전소・에너지 

신산업 투자에 따라 에너지 분야 기관 자산 26.2조원 증가

'19∼’23년 자산 전망(조원)

구 분
‘18년
(실적)

’19년(A) ’20년 ’21년 ’22년 ’23년(B)
증감
(B-A)

· 자산 (조원) 766.2 792.0 818.7 860.7 901.8 935.0 143.0

 - SOC(10개) 326.7 334.0 351.4 379.0 402.1 417.1 83.1

 - 에너지(12개) 253.6 266.4 271.1 278.7 284.4 292.6 26.2

 - 금융(12개) 163.1 167.2 170.7 176.3 187.9 196.6 29.4

 - 기타(5개) 22.7 24.4 25.5 26.7 27.4 28.6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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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채 전망

 (개관) ‘19~’23년간 부채규모는 87.4조원(‘19년 498.9조원→ ’23년 

586.3조원) 증가하고, 부채비율(부채/자본)은 2%p 하락할 전망

(‘19년 170%→ ’23년 168%)

’19∼’23년 부채비율 전망(조원, %, %p)

구 분
’18년
(실적)

’19년
(A)

’20년 ’21년 ’22년
’23년
(B)

증감
(B-A)

부채비율(%) 167% 170% 167% 167% 168% 168% △2%

부채규모(조원) 479.0 498.9 511.5 538.9 565.9 586.3 87.4

자본(조원) 287.2 293.1 307.1 321.8 335.9 348.7 55.6

 (지난해 계획과 비교) 지난해(‘18~’22년) 계획대비 올해(‘19~’23년)

계획의 부채규모·비율이 증가 

ㅇ ‘19년 이후 회계기준 변경*(’19년 +4.9조원, +1.7%p) 외에, 한전・
건보공단 등 일부 기관의 실적에 주로 기인

    * ‘19년 K-IFRS 리스기준서 변경으로 비용으로 처리하던 운용리스를 부채에 반영

→ 이를 제외시 ’19년 부채규모는 494.0조원, 부채비율은 168.6% 수준

ㅇ 다만, ‘23년까지 168% 수준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전망

부채 규모・비율 전망치 비교(조원, %)

120

130

140

150

160

170

180

190

'18 '19 '20 '21 '22 '23

450

480

510

540

570

600
'18~'22 부채규모 '19~'23 부채규모

'18~'22 부채비율 '19~'23 부채비율

'19-'23

(%)

'18-'22

실적



- 6 -

 (분야별 부채․부채비율 전망) 금융・기타 부문은 ‘19~’23년간 부채

비율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나, SOC・에너지 부문은 상승 전망

① (SOC) 부채비율은 ’20년까지 179%로 감소하나, 공공주택 공급

지속 확대 등의 영향으로 ‘23년 186% 수준 전망

- 부채규모는 ‘19~‘23년간 증가(+55.7조원)하여 ’19년 215.8조원

→ ’23년 271.4조원 수준 전망

② (에너지) 부채비율은 신재생에너지 확대, 발전소 건설 등 신규

투자 등 영향으로 ‘19년 242%에서 23년 266% 수준으로 상승 전망

- 부채규모는 ‘19~’23년간 증가(+24.0조원)하여 ‘19년 188.6조원

→ ’23년에는 212.6조원 수준 전망

③ (금융) 부채비율은 ‘19년 98%에서 ’23년 81% 수준으로 지속 

하락할 전망

- 부채규모는 주택금융공사의 유동화증권 만기상환 관련 차입 증가

등으로 ‘19년 82.6조원 → ’23년 88.2조원 수준으로 증가 전망

분야별 부채·부채비율 전망(조원, %, %p)

구 분
'18년
(실적)

’19(A) ’20년 ’21년 ’22년
’23년
(B)

증감
(B-A)

 전체(39개)
  (부채비율)

479.0 498.9 511.5 538.9 565.9 586.3 87.4

167% 170% 167% 167% 168% 168% △2%p

  - SOC(10개) 213.8 215.8 225.4 246.8 262.7 271.4 55.7

  189% 182% 179% 187% 188% 186% 4%p

  - 에너지(12개) 174.7 188.6 191.5 197.4 203.6 212.6 24.0

  221% 242% 241% 243% 252% 266% 24%p

  - 금융(12개) 79.6 82.6 81.9 81.3 86.1 88.2 5.6

  95% 98% 92% 85% 85% 81% △17%p

  - 기타(5개) 10.9 12.0 12.7 13.4 13.5 14.1 2.1

93% 96% 100% 101% 97% 97% 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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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부채) 총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19~’23년간 47~48%로

안정적 수준이 지속될 전망

ㅇ 총부채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5년간 77%이내 수준 유지 전망

‘19~’23년 금융부채 전망(조원)

구 분 ’18년(실적)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금융부채 366.3 380.5 388.7 412.2 436.4 452.3

(총자산 대비) 48% 48% 47% 48% 48% 48%

(총부채 대비) 76% 76% 76% 76% 77% 77%

(3) 기타 재무지표 전망

 (당기순이익) ‘19년 당기순이익이 △1.6조원으로 전년대비 △2.3조원

감소하나, ’20~’23년간 연 4.8조∼6.4조원 수준으로 전망

    * ’19년 당기순이익 감소는 건보 보장성 강화에 따른 건보공단 실적 등에 기인

’19∼’23년 당기순이익 전망(조원)

’18년(실적)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0.7 △1.6 4.8 6.4 4.9 6.3

 (이자보상배율) 채무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

/이자비용)은 ‘19년 0.8로 하락하나, ’20~‘23년 1.7~1.9 수준으로

개선 전망

’19∼’23년 이자보상배율 등 전망(조원, 비율)

구 분 ’18년(실적)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영업이익(a) 8.3 6.1 12.0 13.7 12.9 13.1

 이자비용(b) 7.0 7.3 7.2 7.1 7.1 7.3

이자보상배율(a/b) 1.2 0.8 1.7 1.9 1.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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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향후 추진계획

□ 9.3일 국회제출 예정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내실있는 이행을 지속 관리

ㅇ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을 통해 부채관리를 포함한 각 기관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면밀히 모니터링

    * 현재 경영평가 지표에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목표 부채비율(계량) 달성 여부, 

투자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노력(비계량) 등 반영

- 재무적 지속가능성이 우려되는 기관(예: 자본잠식 등)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와 함께 면밀히 관리해나갈 계획

ㅇ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필수적인 투자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집행 등 점검 노력을 강화

    * ｢공공기관 투자집행점검회의｣ 등을 통해 주요 공공기관 투자 집행을 집중 관리

□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

ㅇ 공공기관 출자 관리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내실있는 출자・출연

협의, 출자회사 관리 가이드라인을 통한 체계적 점검을 추진

ㅇ 공공기관의 적기 투자를 지원하고, 타당성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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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참고 1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기관 재무전망

(단위:조원)

기관명 항목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39개 기관 전체

자산 792.0 818.7 860.7 901.8 935.0

　 부채 498.9 511.5 538.9 565.9 586.3

　 부채비율 170% 167% 167% 168% 168%
1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산 176.2 187.1 206.6 223.6 234.4
　 부채 128.1 134.5 150.3 162.6 169.9
　 부채비율 267% 256% 267% 267% 263%
2 한국도로공사 자산 65.2 68.6 72.0 75.0 77.7
　 부채 28.9 30.6 32.8 34.7 36.2
　 부채비율 79% 81% 84% 86% 87%
3 한국철도시설공단* 자산 18.9 19.2 19.7 20.3 20.9
　 부채 20.5 20.6 20.9 21.2 21.6
4 한국수자원공사 자산 22.5 23.7 25.0 26.2 27.4
　 부채 14.2 14.7 15.3 15.9 16.3
　 부채비율 170% 164% 158% 153% 147%
5 한국철도공사 자산 22.3 22.7 23.4 21.8 19.6
　 부채 16.0 16.5 17.6 16.3 14.1
　 부채비율 254% 267% 307% 300% 258%
6 인천국제공항공사 자산 12.6 13.4 14.8 16.6 18.0
　 부채 3.4 3.6 4.4 5.6 6.3
　 부채비율 36% 37% 42% 51% 54%
7 부산항만공사 자산 6.0 6.3 6.6 6.8 6.8
　 부채 2.1 2.4 2.6 2.7 2.7
　 부채비율 54% 60% 64% 67% 65%
8 인천항만공사 자산 3.3 3.4 3.5 3.6 3.8
　 부채 1.1 1.1 1.3 1.2 1.4
　 부채비율 53% 47% 56% 52% 56%
9 한국공항공사 자산 4.7 4.9 5.1 5.8 6.4
　 부채 0.4 0.5 0.7 1.3 1.8
　 부채비율 10% 11% 15% 28% 39%
10 한국산업단지공단 자산 2.3 2.1 2.3 2.4 2.3
　 부채 1.1 0.9 1.1 1.2 1.1
　 부채비율 92% 71% 87% 99% 91%
11 한국전력공사 자산 112.0 116.5 120.7 125.1 128.7
　 부채 59.2 63.9 68.2 73.1 78.0
　 부채비율 112% 121% 130% 140% 154%

12 한국수력원자력 자산 58.1 59.2 60.9 62.4 63.5

　 부채 32.8 34.0 35.7 37.2 38.4

　 부채비율 130% 135% 142% 148%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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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항목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13 한국중부발전 자산 12.6 13.4 13.2 13.2 13.0

　 부채 8.8 9.5 9.3 9.2 8.9

　 부채비율 232% 247% 236% 230% 218%

14 한국서부발전 자산 10.7 11.1 12.1 12.7 13.3

　 부채 6.8 7.2 8.2 8.7 9.1

　 부채비율 178% 188% 208% 215% 217%

15 한국동서발전 자산 9.5 9.9 10.5 11.2 12.4

　 부채 4.9 5.2 5.7 6.4 7.6

　 부채비율 108% 112% 121% 134% 157%

16 한국남부발전 자산 11.5 12.1 12.6 12.8 12.9

　 부채 7.0 7.6 8.1 8.1 8.2

　 부채비율 159% 169% 177% 175% 174%

17 한국남동발전 자산 11.6 12.0 13.0 13.9 14.3

　 부채 6.6 6.9 7.8 8.7 8.9

　 부채비율 133% 135% 149% 168% 168%

18 한국가스공사 자산 41.1 38.6 39.4 39.1 38.9

　 부채 32.3 29.5 29.9 29.3 28.9

　 부채비율 369% 323% 317% 301% 288%

19 한국석유공사 자산 18.7 18.9 18.9 17.6 17.6

　 부채 17.2 16.0 16.0 14.9 15.0

　 부채비율 1219% 568% 552% 566% 575%

20 한국지역난방공사 자산 5.9 6.2 6.3 6.4 6.5

　 부채 4.3 4.5 4.3 4.3 4.4

　 부채비율 283% 268% 205% 209% 205%

21 한국광물자원공사 자산 3.8 2.8 1.5 0.8 0.8

　 부채 6.3 5.3 3.2 2.5 2.6

　 부채비율 자본잠식

22 대한석탄공사 자산 0.8 0.8 0.8 0.8 0.7

　 부채 1.9 2.0 2.0 2.1 2.2

　 부채비율 자본잠식

23 예금보험공사* 자산 19.3 20.0 21.7 26.4 30.1

　 부채 14.8 11.4 8.6 7.7 6.7

24 한국장학재단** 자산 12.2 12.1 12.1 12.0 11.9

　 부채 11.4 11.3 11.3 11.2 11.1

25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자산 18.8 19.6 20.4 21.0 21.3

　 부채 16.2 16.5 16.8 16.9 16.7

26 한국농어촌공사 자산 11.2 12.0 12.7 12.7 13.2
　 부채 9.1 9.9 10.5 10.5 11.0
　 부채비율 436% 459% 483% 477% 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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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금․기본재산이 0인 기관으로 부채비율 산출 불가능

** 정책자금 융자사업 수행기관으로 여타기관과 부채비율 일괄 비교 곤란

기관명 항목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7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산 30.9 29.2 29.4 28.9 29.3
　 부채 13.2 14.0 14.8 15.7 16.7

　 부채비율 74% 92% 102% 120% 133%
28 공무원연금공단 자산 17.9 17.8 18.1 19.1 19.5
　 부채 7.0 6.5 6.5 7.2 7.2
　 부채비율 64% 58% 56% 60% 59%

29 한국주택금융공사 자산 19.2 21.6 23.1 28.4 31.7
　 부채 7.7 9.4 9.8 13.9 15.7
　 부채비율 67% 77% 74% 95% 98%
30 신용보증기금 자산 9.3 9.0 8.2 7.5 6.8

　 부채 3.2 3.3 3.3 3.3 3.3
　 부채비율 52% 58% 66% 78% 94%
31 한국무역보험공사 자산 4.3 4.6 4.8 5.0 5.2
　 부채 2.6 2.8 2.9 2.9 2.9

　 부채비율 150% 151% 149% 139% 128%
32 한국자산관리공사 자산 4.7 5.0 5.7 6.0 6.4
　 부채 2.8 3.0 3.6 3.8 4.2
　 부채비율 152% 147% 173% 177% 190%

33 기술보증기금 자산 2.8 2.8 2.8 2.8 2.8
　 부채 1.3 1.4 1.3 1.2 1.2
　 부채비율 79% 92% 84% 77% 72%
34 국민체육진흥공단 자산 5.9 6.0 6.3 6.7 7.1

　 부채 1.9 1.9 1.9 2.0 2.0
　 부채비율 47% 46% 45% 42% 40%
35 주택도시보증공사 자산 7.3 7.5 7.7 8.0 8.2
　 부채 1.8 1.7 1.7 1.8 1.8

　 부채비율 32% 29% 29% 28% 28%
36 사립학교교직원 자산 20.4 21.5 22.3 22.9 23.2
　 연금공단 부채 0.7 0.7 0.6 0.6 0.5
　 부채비율 4% 3% 3% 3% 2%

37 한국마사회 자산 2.6 2.7 2.7 2.7 2.7
　 부채 0.1 0.2 0.2 0.2 0.2
　 부채비율 5% 6% 6% 6% 6%
38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자산 0.2 0.2 0.2 0.2 0.2

　 부채 0.1 0.1 0.1 0.1 0.1
　 부채비율 175% 174% 174% 173% 172%
39 강원랜드 자산 4.4 4.6 4.8 5.1 5.3
　 부채 0.7 0.7 0.7 0.7 0.7

　 부채비율 18% 17% 17% 1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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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참고 2  기관별 주요 재무지표 전망

기관명
이자보상배율(배) 부채비율(%) 당기순이익(억원)
’19년 ’23년 ’19년 ’23년 ’19년 ’23년

한국토지주택공사 4.2 12.4 267% 263% 11,747.5 19,048.7

한국도로공사 1.9 1.2 79% 87% 1,642.1 1,727.7

한국철도시설공단* 1.2 1.4 무자본특수법인 1,326.0 2,220.0

한국수자원공사 1.7 2.1 170% 147% 1,509.3 2,196.0

한국철도공사 영업손실 0.2 254% 258% △4,223.5 △188.5

인천국제공항공사 20.7 38.6 36% 54% 8,391.5 10,090.0

부산항만공사 2.7 2.7 54% 65% 680.7 771.9

인천항만공사 1.1 2.3 53% 56% 84.9 808.4

한국산업단지공단 2.2 영업손실 92% 91% 406.8 △66.2

한국전력공사** 영업손실 112% 154% △12,620.9 △12,963.8

한국수력원자력 0.7 0.6 130% 153% △995.5 △1,080.5

한국중부발전 0.7 1.4 232% 218% △178.4 1,017.7

한국서부발전 0.9 1.0 178% 217% △179.3 1,215.0

한국동서발전 1.1 1.0 108% 157% 499.1 1,148.5

한국남부발전 1.1 1.6 159% 174% 453.7 1,300.5

한국남동발전 1.2 1.6 133% 168% 336.2 1,639.1

한국가스공사 1.5 1.8 369% 288% 4,300.6 6,181.6

한국석유공사 1.4 2.9 1,219% 575% △2,634.2 256.8

한국지역난방공사 0.3 3.0 283% 205% △247.3 788.8

한국광물자원공사 영업손실 자본잠식 △5,158.6 △1,158.8

대한석탄공사 영업손실 자본잠식 △1,026.1 △1,293.0

예금보험공사* 4.8 12.1 무자본특수법인 17,244.9 20,597.0

한국주택금융공사 3.3 1.7 67% 98% 3,472.9 3,785.6

한국자산관리공사 2.9 1.1 152% 190% 542.9 553.2

국민체육진흥공단 803.8 856.2 47% 40% △83.8 59.4

주택도시보증공사 81.0 228.2 32% 28% 3,316.4 4,767.8

* 자본금․기본재산이 0인 기관으로 부채비율 산출 불가능
**한전연결기준:①이자보상배율:(’19년)영업손실 (’23년)영업손실

②부채비율:(’19년)182% (’23년)233%③당기순이익:(’19년)△1.2조원 (’23년)△1.0조원


